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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도 열정도 선택입니다.        16-02-05
이런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뭐든지 그냥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겨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즐겨서 하는 사람은 미쳐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또는 미친 듯이 일할 수 있을까요. 미친 듯이 일한다는 말은 열정을 갖고 일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이나 즐겁게 일하는 태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하는 일을 즐기겠다는 마음의 선택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곧 실증이 나고 생산성 높은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수행하는 업무가 업무수행을 하는 개인의 목표나 비전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맡겨진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장기적인 사명을 이해하고 수행자의  인생 목표와 일치함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하는 업무가  개인의 인생목표에 일치함을 깨닫는다 해도 신나게 일하겠다는 마음의 선택이 없으면 즐기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신나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시간도 빨리 가고 성과도 높습니다.
우리 속담에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섞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이 신선들이 하는 놀음에 푹 빠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놀다가 옆에 둔 도끼 자루가 썩어 가는 줄 모른다는 좀 과장된 비유이겠습니다.  소니 (Sony)사의 창설자였던 모리다 아끼오 (盛田昭夫)는 미쳐 일한 좋은 예입니다. 그는 트랜지스타 반도체를 이용하여 소형 라디오, 소형 TV, 휴대용 음악저장 장치인 워크맨 (work Man) 등을 개발하여  소니의 신화를 만들었습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일에 미쳐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면서 일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신문사를 인수하여 대 신문사로 발전시킨 장기영씨, 와이셔츠 장사로 시작하여 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김우중씨 등도 제대로 자지 않고 미친듯이 일한 인물들이었다고합니다.  역사적으로 토마스 에디슨, 뀌리 부인 등도 일에 미쳐 밤이 새는 줄도 모르면서 일에 열중하여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미친듯이 일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명연설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 굽힐 줄 모르고 쉬지 않고 매진하는 끈기를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 (Henry Ford)는 자동차 회사를 창설하려다가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15년 이라는세월 동안에 노력하여 세번째 만에 성공하여 모델 T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운행된 자동차의 반이 포드 자동차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했습니다. “길을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열정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여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 청소부가 되라.” 누구든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다하여 미친 듯이 일하면 그 일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역시 “그냥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겨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즐겨서 하는 사람은 미쳐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말에 아멘 소리가 절로 납니다.  끝
